
전파진흥원, 정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

‘사랑의 PC 보내기 운동’ 동참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KCA)은 정보 소외계층 

지원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 추진하는 ‘사랑의 PC 보

내기 운동’에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.

□ 이날 KCA는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

이기 위해 컴퓨터, 모니터, 프린터 등 총 91점의 불용 전산장비를 

기증하였고,

ㅇ 이날 기증된 전산장비는 수리 및 재정비 후 저소득층, 장애인,

소년소녀 가장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.

□ KCA 정한근 원장은 “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

PC장비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전산장비 기증이 소

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.

ㅇ “KCA는 이번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

양한 나눔 활동에 참여하며 ESG 경영활동 강화와 정보 소외계

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.”고 말했다.

ㅇ 한편, KCA는 지난 2020년부터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참여

하여 총 364점을 기증한 바 있다.

방송‧통신‧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

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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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: 운영지원단 디지털혁신팀 팀장 조영필 (061) 350-1381
배포: 운영지원단 디지털혁신팀 대리 차성진 (061) 350-1384



< 사진 설명 >

[사진=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] 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7월 28일(수요일) 

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‘사랑의 PC보내기 운

동’에 동참하여 기증을 진행하고 있다.


